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생명과 영생   성경: 요한복음 12장 23-31절   
(Tag:프시케,조에,생명,영생,신약성경,요한복음,부활)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
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
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
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
를 귀히 여기시리라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
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
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이 쫓겨나리라 (요12:23-31)

프시케와 조에.

프시케는 생명, 조에는 영생

생명과 영생은 동의어인가? 비슷한 말인가? 차원이 다른 말인가? 반



대말인가? 

생명은 짧고 영생은 길다?

답은 24절에 있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
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생명’이다.

많은 열매는 ‘영생’이다.

원래는 모든 인생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인생은 ‘프시케’가 아니다. 인생은 원래 ‘조에’였다.

오늘날 ‘프시케’를 믿느냐, ‘조에’를 믿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가지고 ‘조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다만 육체를 위해

서 생명나무 실과가 존재하였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삶과 죽음이란 같은 존재의 다른 형태일 뿐. 

동전의 양면과 같다. ‘조에’를 품고 있는 ‘프시케’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프시케’에서 ‘조에’가 되는 과정이 곧 ‘희생

적 죽음’, 또는 ‘희생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사명감당이라고 할 수 있다. 씨앗의 사명은 땅에 뿌려져 죽어

(썩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충분히 120년 정도는 프시케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이란, 씨앗으로 사는 것이 아닌, 나무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번데기인가 나비인가?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그 생명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값진 가치가 숨겨져 있는데 생명을 생명 그대

로 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뜻이다.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지 않

는가? 프시케가 프시케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프시케를 조에를 위해서 소모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영

생을 위해서 희생적인 프시케가 되도록 하라는 뜻. 삶이든 죽음이든 

희생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

사실 이게 단순하지는 않다. 왜냐면 프시케는 대단히 약점이 많다. 

하루에 세끼나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입어야 하고, 신어야 하

고, 찍어 발라야 하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른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신발도 계절별로 색깔별로 열 개씩은 있어야 하고, 유행이 지나가면 

다시금 새로 장만해야 한다. 그러니 얼마나 프시케가 분주한가? 그래

서 희생적인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조에를 놓치게 된다.

조에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초생활이 교회생활이다. 교회생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아니다. 유익도 많다. 의미도 크다. 

조에는 구매할 수도, 상속 받을 수도,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다.

교회 문턱만 넘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찬양예배>

제목 : 행복한 교회생활   성경: 골로새서 3장 15-17절   (Tag:)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
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
는 자가 되라 (골3:15)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
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3:16)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3:17)

항상 평안할 것. 심지어 불행 중에도 평안할 것.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
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
는 자가 되라 (골3:15)

-불행앞에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라는 뜻이 아님.

-불행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라는 뜻이 아님.

-불행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가?

-불행을 당했다면 처절하고 마땅히 그것을 수용해야 함.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것인가, 마귀에게 유린 당할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낫다. 예전에 싸움이 시작되면 어

머니가 달려와서 제 자식 먼저 때린다. 그게 미운게 아니다. 그게 다

행인 것이다. 과거 할아버지들은 손자 귀엽지만, 못난둥이라고 했다. 

귀신이 시샘할까봐서... 얼마나 억지스러운가.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
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3:16)

찬양예배 계획 발표.



앞으로의 목회 계획 발표.

탄자니아 고아원을 위한 비전 선포.


